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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상 분명한 우리의 영토였던 요동(遼東/lia-tung)땅은 우리 한민족이 오랫동안 살아

온옛터전이다. 고조선시대는물론고조선을계승해일어난고구려역시요동땅을중

심으로동아시아의주역으로활약하였다. 이러한사실에대해청나라말기의실권자였던이

홍장(李鴻章)도이를입증하고있다. 

즉 청일전쟁에서 패배한 청이 마관조약(馬關條約) 체결시 요동(遼東), 대만(臺灣), 팽호도

(彭湖島)를일본에넘겨준데대해청나라조정의힐책이있자응대하기를요동은본시조선의

땅으로이번에부득이떼어내줄수밖에없었다(遼東宋明以來本是朝鮮之屬地我朝入關前

所得也)라고한것으로알수있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조 후기의 유명한 실학자이며 열하일기(熱河日記)의 저자인 연암(燕岩)

박지원(朴趾源)의「도강록(渡江錄)」을 통해 연경(燕京)을 오가는 도중 요동땅을 지나면서 언

급하기를“요동이본시조선의옛땅임도모르고”라는울분어린감회를토로하고있으며이

는연암선생이전에도이후에도수많은조선의식자들이읊조려왔었다.  

이같은영토의식은고려말요동정벌정책을감행하기에이르렀는데역사에는가정이란있

을수없다고하나정녕이당시요동정벌이단행되였더라면우리의역사특히북방영토사는

획기적으로달라졌을것이다.   

동북아시아에서 요동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절절했던가는 역사를 통해 익히 알 수

있다. 즉이지역을장악한민족과국가는아시아의강대국으로서의위상을유지할수있었으

나이지역을상실한나라는그반대의나락으로떨어졌다. 

특히요동지역은한족(漢族) 중심의중국이그세력을동으로확대할수있는필수지역이었

으며 아울러 본토를 지켜내는 요지였다. 그러기 때문에 중국 본토를 통일한 이후의 제국(諸

國)들은한결같이이지역을차지하려고국운을걸고쟁탈전을벌였다. 

그같은역사적사례가모용선비족을위시, 수, 당나라의고구려침략에서읽을수있다. 반

대로이땅을지키기위한혈전은고구려의대응전에서도잘나타나고있다. 

저유명한광개토대왕도모용선비족의침략으로부터이땅을방어하기위해외치기를, “고

요동땅은우리의본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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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려가 이 전투에서 지면 이 나라는 멸망할 것이

며 후세 대대로 천추의 한을 남길 것이다. 그러니

끝까지 싸워 이겨야 한다.”라고 하면서 비장한 각

오로보름동안응전하였다. 

이 혈전으로 강력한 적대국이었던 모용선비족은

패하여 재기불능하게 되었다. 이후 고구려는 요동

땅을호심탐탐노리는침략국에대비, 수많은성곽

을 구축하고 을지문덕, 연개소문, 양만춘 장군 등

의지략과강력한영토수호의지로수, 당의침략도

물리칠수있었다. 

이러한 영토수호의지와 호국정신은 고구려를 계

승한발해국에곧바로이어졌고고려조가들어서

면서요동땅을상실하였으나건국이념은고구려를

계승해, 나라이름도고려라하고고구려의수도였

던서경(평양)을 중시하였다. 말기에는최영장군

등이영토수복의지의일환으로요동정벌에나섰다. 조선조중기에도효종임금은요동땅수

복을위해북벌(北伐)계획을수행하고자하였다. 이후엄청난국제정세의변화를통해성장한

러시아, 일본등도동아시아지역을장악하는데는요동땅이필수불가결한지역이라하여이

지역을먼저차지하려고발악하였다. 

이러한연유로요동땅이전쟁화될때동아시아지역은전운에휩싸일수밖에없었다. 그러

면 요동땅이란오늘날어느지역에해당하는가에관심을돌리지않을수없다. 

요동지방을상징하는요하의원류(源流)는서요하와동요하로나누어지는데서요하는대흥

안령(大興安嶺)산맥에서발원하여동쪽으로흐르다가길림, 요녕부근에서라오하(老哈河)와

합쳐지는데여기까지를중국측에서는시라무룬쟝(西拉木倫河)이라고부른다. 

동요하(東遼河)는 싼장코우(三江口) 부근 장백산맥에서 발원하여 서요하와 합쳐지는데 이

를요하라칭한다. 동·서하두강물이합쳐져남쪽으로흐르다가훈허(渾河)를 합쳐잉코우

(營口)에서 발해(渤海)로 흘러들면서 하류에 요동만과 반도를 형성하고 있다. 장장 500여리

를흘러내리는요하를중심으로한드넓은요동지역은내륙에서서해안에이르기까지지정

학상으로나전략상매우중요한지대인것이다. 

‘요동땅’빼앗긴땅에대한울분과억울함을깨닫는것도중요하지만언제어떤연유로빼앗

겼는지를알고자하는의식이야말로참다운영토의식의첫걸음이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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